
- 1 -

보 도 자 료

(13일 오전 1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실장 이지영, 담당 강민구) 

Tel : 032-770-8630, 8631

Fax : 032-770-8709

♦ 2019. 12. 13.(금) 배포

♦ 총 4쪽 (본문 2쪽, 첨부 2쪽)

남극의‘쌩얼’, 이제 고해상도로 본다

극지연, 국제공동연구 통해 500미터 해상도의 남극대륙 얼음 밑 지형도 개발

□ 극지연구소 (소장 윤호일)는 우리나라가 참여한 국제공동 연구팀이 500 

미터 해상도의 남극대륙 지형도 (BedMachine)를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 수천 미터 두께의 빙하로 덮인 남극대륙의 지형은 빙하가 흐르는 방향

과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빙하가 바다에 잠기면서 일어나는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남극대륙 지형도가 필요하다.

□ 특히, 남극바다로 이어지는 좁고 깊은 형태의 골짜기는 빙하의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위험요소로 지목됐지만, 기존 1 킬로미터 이상 급 지형도로

는 확인이 어려워서 관련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다.

□ 극지연구소 해수면변동예측사업단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 미

국 나사 제트추진연구소,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 미국 텍사스 

대학 등 22개 연구팀과 함께 얼음투과레이더 자료 등을 분석하여 남극

대륙 지형도의 해상도를 두 배 이상으로 높이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

던 빙하 아래 소규모 구조들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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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극대륙에서는 해발고도가 해수면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

닷물과 만나 빙하가 녹을 수 있는 불안정한 지역이 다수 발견되었다.

□ 연구팀은 현재 남극에서 가장 빠르게 빙하가 사라지고 있는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의 경우, 산마루 형태로 발달한 지형구조가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빙하의 흐름을 막는 방지턱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빙하의 경계가 방지턱 

뒤로 물러난다면 따뜻한 바닷물이 보다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빙하 후퇴의 속도도 가파르게 빨라져 서남극 빙하의 붕괴는 멈

출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는 내년 1월 스웨이트 빙하와 인근 

남극바다를 탐사할 계획이다.

□ 이번 연구는 2019년부터 추진한 해양수산부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 돌

발붕괴의 기작규명 및 해수면 상승 영향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

며, 과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

에 2019년 12월 온라인 게재되었다.

□ 이원상 극지연구소 해수면변동예측사업단장은 “정밀해진 지형도를 활용하여 

해수면 상승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를 수행 중이며, 향후 국내외 

연안 침수 피해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1. 500미터 해상도 남극대륙 지형도 (BedMachine)

첨부2.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 밑 상세 지형도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극지연구소 이지영 홍보

실장(☎ 032-770-8630) 또는 강민구 선임행정원(☎ 032-770-8631)에게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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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500미터 해상도 남극대륙 지형도 (BedMachine)

* bed: 남극 얼음 밑 지반 해발고도

스웨이트 빙하스웨이트 빙하 위치



- 4 -

첨부2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 밑 상세 지형도

빙하의 경계가 내륙 방향으로 두 번째 산마루 (오른쪽 빨간 선)를 넘어서까지 물러나면 (빙하

후퇴), 따뜻한 바닷물의 유입으로 서남극대륙 빙하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붕괴양상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 서남극 빙하 전체 바다 유입 시, 지구 해수면 5.6미터 상승 유발


